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◻ 다눈이 마을은 모든 것에 눈이 달렸어요. 

◻ 지붕에는 왕눈이, 나무에는 줄무늬 눈이, 
화장실에는 감은 눈이, 달에는 반달눈이.... 언제나 
모든 걸 보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 없었지요.



◻ "우리처럼 마을에 관심을 갖는 게 세상에 있을까?"

◻ "어머! 쟤는 만날 공부도 안 하고 밥투정만 하더라."

◻ "맞아. 어제는 옷도 이상하게 입고 
돌아다니더라고."



◻ "쟤는 인사성도 없어. 얘! 인사를 잘 해야지!"

◻ "저기에 먼지가 많은데 어디를 청소하는 건지, 
쪼쯧."

◻ 사람들은 눈들의 지나친 관심에 기분이 좋지 
않았어요. 혼날 때도 많았지요. 



◻ "도저히 이 동네에서는 살 수 없어.
◻ 숨이 컥컥 막히는 것 같아."

◻ 다눈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. 
거리는 조용했어요.

◻ 다만 눈들의 불만 섞인 말들만 오고 갔어요.



◻ "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을을 지켜췄는데 
다 떠나버렸다는 거지?"

◻ 눈들의 꼬리가 올라가면서 모두 화난 표정을 
지었어요. 그러다 보니 눈들끼리 싸우기 
시작했어요.

◻ "너 정말 못생겼다."
◻ "뭐라고? 네 눈은 정말 마귀 할머니 같다고!"



◻ "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
있었구나."

◻ 바람은 왕눈이의 눈을 어루만져 
주었어요."

◻ "너는 누구니?"

◻ "나는 바람이야."

◻ "아무도 없으니 심심하지? 내가 
나못가지를 흔들어 새들을 
날려볼까?"

◻ 바람은 나무를 흔들었어요. 
그리고 나무의 예쁜 꽃잎도 
떨어뜨려 주었어요.

◻ "정말 아름다워."

◻ 외로워 눈물을 흘리는 
반달눈에게 다가가 후 - 바람을 
불어 눈물을 말려주고 흙이 
들어간 눈에게는 후- 불어 흙을 
털어주었어요.

◻ "정말 편안한 느낌이야."



◻ 바람은 꽃가루를 날려 예쁜 꽃들을 피어나게 
하고먼지를 쓸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.

◻ - 아름다워진 마을 소식에사람들이 하나둘씩 
다시 찾아왔어요.다눈이들도 더 이상 싸우지 
않고눈을 감은 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따뜻한 
바람을 느꼈어요.



질문이-답이다 

◻ 사람들은 왜 마을을 떠났을까?

◻ 누가 도시를 먼지와 쓰레기로 청소 했습니까?

◻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청소 했습니까?



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!


